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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사회의 
모순을 위트 있게 표현해 왔다. 2020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TV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접한 것이 그 계기다. 폭약으로 
만들어진 버섯구름과 사방으로 튀어 오르던 건물 파편은 작가에게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그는 뉴스나 인터넷에서 폭발, 
폭죽 영상을 초 단위로 캡처하고 그려나갔다. 꽃, 기둥, 트로피 
등 수직으로 치솟는 형상이면 무엇이든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양하의 작업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는 ‘아이러니’다. 그의 그림에서 
잿빛 버섯구름은 파스텔 톤의 솜사탕, 나부끼는 파편은 달콤함을 
더하는 스프링클처럼 묘사된다. 대표 시리즈 <울라고 만든 
장면인데 울어야지, 뭐>는 방을 연상하는 실내 공간에 폭발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재난은 결코 ‘내 집 밖의 사건’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개인이 울분을 분출하는 심리적 
창구를 은유했다. 배경은 수성 물감으로 묽게 처리하고, 폭발에는 
유채로 밀도 있게 채색해 가벼운 공간감과 폭발의 물질감을 
대비했다. 양하의 작품 세계는 그림 밖으로도 확장된다. 전시장 
곳곳에 회화와 함께 배치한 구슬, 가짜 벽돌, 꽃 모양 조각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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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조형 요소를 입체로 구현한 오브제이자 폭발 이후의 
잔해다. 최근 양하는 폭발이 놓이는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수태고지>와 같은 고전회화에서 중심 사건의 묘사뿐 아니라 그 
배경에도 수많은 상징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안과 밖, 
장식과 잔해의 경계를 모호하게 뒤섞어 재난과 일상이 공존하는 
동시대의 불안한 감각을 환기한다.

양하 / 1994년 서울 출생. 이화여자대 서양화과 학사 및 프랭크무어인스티튜트 회화과 석사 졸업. 암스테르담 엔서울갤러리(2026), 런던 

유닛1갤러리(2024), OCI미술관(2023), 상업화랑 용산(2022), 가삼로지을(2021) 등에서 개인전 개최. <미시적 재난>(오에이오에이갤러리 

2026), <롱잉 링거링>(레인보우큐브 2025), <작은 거인들>(양평 구하우스미술관 2025) 등의 단체전 참여. 국립현대미술관, OCI미술관에 작품 

소장. 서울과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활동 중. 10월 핌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예정. © 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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